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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5월 3일 주일예배 설교입니다. 

< 사랑하는 자여! >

 요한삼서1:2  / 새찬송가 413 (통일 470) 내 평생에 가는길 

1. 성경의 진리는 잘됨의 순서가 분명합니다

 성경은 먼저 영혼 즉 심령이 잘 돼야 그 후에 범사의 형통함과 육신의 강건함이 

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. 이에 대해 예수님은 소출이 풍성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

하셨습니다(눅12:18-20).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자와 같은 마음을 갖습니

다. 그래서 믿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생각을 정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, 즉 

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(마7:13.14). 

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의 영혼이 잘되도록 훈련시키십니다. 아브라함, 

이삭, 야곱, 요셉, 모세 등을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러했습니다. 우리 믿

음의 선배들 역시 범사에 고난이 있고 몸이 불편하게 되더라고 먼저 영혼이 잘 

되는 일을 실천했습니다. 

2. 영혼이 잘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

 스스로 진리를 깨닫는다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. 오직 우리가 하나님

과 관계를 맺었을 때, 주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잘됩니다. 엄

밀히 말하면 내 육신이나 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오직 내 영혼만

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내 육신이나 생활이 내 영혼

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내 육신이나 생활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내 

영혼이 위대한 것입니다. 다윗도 시편 103편에서 이를 고백했습니다.

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

써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(시51:3,4),(시32:1-5). 또 내 영혼이 스스

로 노력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지혜를 받음으로 영혼

이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(고전3:18), (약1:5). 

 더불어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즉 내가 하나님

을 앙망함으로써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(사

40:28-31). 사람이 피곤한 이유는 육신이 힘들고 병들고 생활이 고달파서가 아니

라 그 영혼이 허무하고 낙심하여 절망했기 때문입니다. 솔로몬도 모든 것이 형통

했으나 그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지 못했을 때 허무와 피곤을 고백

했습니다(전1:8)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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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우리는 삶의 모든 일이 힘들고 육신이 고단하더라도 영혼이 잘 되는 일이

라면 서슴지 말아야 합니다. 영혼이 먼저 잘 되면 뒤이어 육신과 삶의 환경에서

도 건강과 복을 받습니다.  

 또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

도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. 더불어 주님을 기쁘

시게 하는 것을 부지런히 찾아보고 실행해야 합니다(엡5:10).  

 < 적용 & 실천 > 

 우리는 범사의 문제나 육신의 질병 혹은 환경을 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

니까? 문제와 질병이 있더라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

님께 감사와 찬양을 먼저 올려드립시다! 


